
국토교통부,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모델 구현한다

- 17일 박상우 장관 주거복지포럼 간담회 참석하여 각계 의견 청취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5월 17일(금) 오전 한국토지주택공사(LH) 경기

남부지역본부에서 열린 주거복지포럼 조찬 간담회에 참석하였다.

 ㅇ 간담회에서는 학계, 협회, 공공, 금융 등 주거복지 분야 각계 관계자들과 

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, 향후 정책 추진방향에 

대해 논의하였다.

□ 최근 우리 사회의 경제성장과 함께 주거수준이 향상되면서 주거복지에 

대한 국민 눈높이도 높아지고 있다. 

 ㅇ 특히, 저출산·고령화, 1인가구 증가 등 사회·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주거

복지에 대한 요구사항도 기존과는 달라지고 있다.

□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신생아 특별공급, 고령자복지주택 

공급 확대 등 생애주기에 따른 주거 지원뿐만 아니라,

 ㅇ 질 좋은 주택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업형 장기

임대를 도입하여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이 시장에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다.

□ 학계와 협회에서는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대국민 주거복지 서비스 

전달체계 강화, 고령자 특화 주거 공간 확충 등 생애주기별 지원 등 

다양한 정책을 제언하였다.

□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“앞으로도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 추진에 

훌륭한 길잡이가 되어 주시길 바란다”면서, 

 ㅇ “정부에서는 각계의 정책 제언을 적극 반영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

주거복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”이라고 밝혔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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